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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유엔의 48년 ‘유일 합법정부’ 승인  
38도선 이남인가, 한반도 전체인가 / 박태균 

 

최근 교육부에서 검정을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

에 대해 수정 권고안을 냈다. 교육부가 검정 교

과서 8종에 대해 공통으로 지적한 문제점은 18

개 항인데, 이 가운데 현대사 부분이 7개로 가장 

많다. 이 중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는 유

엔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승인안의 해석 문제

다. 

교육부의 승인 아래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들은 

대한민국 정부가 ‘1948년 5월10일 선거가 이루

어진 지역(또는 38선 이남)에서 수립된 유일한 

합법 정부’라고 서술하였는데, 교육부는 이번 수

정 권고안에서 ‘당시 유엔 결의문은 합법적인 정

부로 한반도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임을 명기’하고 있기 때문에 ‘38도선 이

남’이란 표현을 삭제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. 

오비이락인가. 교육부의 수정 권고안이 나온 시기를 즈음해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

<문화일보> 10월23일치에 이와 관련된 칼럼을 기고했다. 강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

의 국제법적 관할권을 선거가 이루어진 지역, 곧 38선 이남으로 한정한 것은 유엔 

결의안을 ‘의도적으로’ 왜곡한 것이며, 원문에는 ‘한국에서’(in Korea)라고 표기되

어 있다고 주장하였다. 

과연 그러할까. 강규형 교수와 함께 대표적인 뉴라이트 계열 학자인 이영훈 서울대 

교수는 <대한민국 역사>란 책에서 유엔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안을 다음과 같이 번

역했다. ‘유엔총회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선거를 감시하고 자문할 수 있었으며 

모든 한국인의 압도적 다수가 살고 있는 한국의 그 부분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권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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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할권을 갖는 합법적 정부가 수립되었다.’ 여기서 ‘그 부분’은 1948년 5월10일 선

거가 이루어진 38선 이남을 의미한다.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. 

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승인안 원문은 ‘195(Ⅲ) The problem of the 

independence of Korea’(한국의 독립 문제)라고 제목이 붙어 있으며 전체 9항으

로 구성됐다. 원문을 보면 이영훈 교수의 번역이 정확함을 알 수 있다. ‘그 부분’은 

‘that part of Korea’로 되어 있다. 아울러 1947년 11월14일 유엔 결정 112(Ⅱ), 즉 

‘1948년 3월31일 이전에 각각의 선거 지역(미군과 소련군의 점령 지역)에서 총선

거를 실시’하라는 목적이 “충분히 달성되지 않았음과 특히 한국의 통일이 아직 달

성되지 않았음을 고려”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 전제가 되고 있다. 이것이 대한민국 

정부가 수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엔한국위원단을 다시 조직하는 이유가 되는 것

이다. 

유엔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승인안은 1950년 북한의 침략으로 한국전쟁이 시작

되었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. 즉 ‘북한이 침략을 멈추

고 38선 이북으로 다시 돌아갈 것’을 결정한 것이다. 아울러 유엔군이 인천상륙작

전 이후 38선 이북으로 북진했을 때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의 38선 이북 지역에 대

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,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1년여 동안 

수복 지역에 대해 유엔군이 관할권을 행사했다. 유엔의 결정은 1991년 남북기본합

의서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, 이는 이미 1973년 박

정희 대통령의 6·23 선언을 통해 남북한이 따로 국제기구에 가입하자는 제안을 통

해 확인되는 것이기도 하다. 

사실이 이럴진대 교육부는 왜 이러한 수정 권고안을 낸 것일까. 역사에 대한 평가

는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은 결코 왜곡될 수 없다. 이

것이 역사의 객관성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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